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르브론 제임스,
도움 9,000개 돌파
AP 선정 ‘최고 남자 선수’도

르브론 제임스(35·LA 레이커스)가 통산 9,000개 

어시스트를 돌파하는 대기록을 달성하며 댈러스와

의 서부콘퍼런스 상위권 싸움을 승리로 이끌었다.

‘동아일보’에 따르면 제임스는 지난 29일 LA스테

이플스센터에서 열린 댈러스와의 안방 경기에서 13

득점, 13어시스트로 레이커스의 108-95 승리를 이

끌었다. 

제임스는 2003∼2004시즌부터 이날 경기까지 통

산 9,009개의 어시스트를 쌓아 만 35세 생일(12월 

30일)을 하루 앞두고 NBA에서 개인 통산 9,000어

시스트를 돌파한 9번째 선수가 됐다. NBA 역사상 

9,000어시스트, 9,000리바운드를 동반으로 기록

한 선수는 제임스가 유일하다. 이날까지 제임스는 

9,120개의 리바운드를 잡았다. 3만3,347점을 올린 

제임스는 NBA에서 유일무이한 3만 득점-1만 리바

운드-1만 어시스트 고지를 노린다.

‘릅당탕탕(르브론+우당탕탕)’이라는 표현이 생

길 정도로 상대 코트를 휘젓는 플레이를 즐기는 제

임스는 이번 시즌에는 NBA 전체 어시스트 1위(경기

당 10.8개)를 기록하며 동료들의 득점 기회를 살려

주는 농구를 구사한다. 2003년 데뷔 후 어시스트 1

위 경험이 없는 제임스는 이번 시즌 처음으로 어시스

트 타이틀을 노린다.

한편 제임스는 AP통신이 선정한 10년간 최고의 남

자 운동선수로 선정됐다. 

제임스는 미 프로농구(NBA)를 대표하는 스타

로 2003년 데뷔해 올해까지 17시즌 활약했다. 특

히 2010년 이후 정규시즌과 NBA 파이널 최우수선

수(MVP)를 각 3회 수상했다. 또 마이애미 시절 2회

(2012·2013), 클리블랜드 시절 1회(2016) NBA 파이

널 우승을 이끌었다.

2위에는 풋볼 스타 톰 브래디(42), 3위는 우사인 볼

트(육상), 4위는 리오넬 메시(축구), 5위는 마이클 펠

프스(수영)가 이름을 올렸다.

이번 순위는 AP통신 회원사 스포츠 기자들의 투

표로 결정됐다.

박인비의 메이저 3연승
최근 10년간 LPGA 최고의 순간

박인비(31·사진)의 메이저 3연

승이 최근 10년간 미국여자프로

골프(LPGA) 투어 최고의 순간 

가운데 하나로 꼽혔다.

지난 30일‘골프다이제스트’

에 따르면 미국 골프채널은 전

날 최근 10년간 LPGA 투어 최

고의 순간을 꼽는 결산 기사에

서 박인비를 박인비를 제일 처

음으로 언급하며“역대 네 번째

로 한 시즌에 메이저 3승을 거뒀

다.”고 소개했다.

박인비는 2013년 시즌 첫 메이저 대회 크래프트 

나비스코 챔피언십과 두 번째 메이저 대회 웨그먼

스 LPGA 챔피언십, 세 번째 메이저 대회 US 여자 오

픈까지 석권하며 메이저 3연승을 달성했다. 메이저 

3연승은 LPGA 투어 역사상 두 번 밖에 나오지 않

은 기록이다.

골프채널은“박인비는 2010년 이후 LPGA 투어 

19승 중 18승을 거뒀다. 그 중에는 메이저 6승이 

포함됐다.”면서“LPGA 투어나 

PGA 투어에서 박인비만큼 최

근 10년간 메이저 우승이 많은 

선수는 없었다.”고 평가했다. 이 

매체는“박인비는 106주간 세계 

랭킹 1위를 지냈다.”며 2016 리

우올림픽 금메달도 비중 있게 평

가했다.

한편 최근 10년 간 최고의 선

수에는 PGA 투어에서 로리 매

킬로이(북아일랜드), 브룩스 켑

카(미국), 타이거 우즈(미국), 조던 스피스(미국), 더

스틴 존슨(미국), 저스틴 로즈(잉글랜드), 헨리크 스

텐손(스웨덴), 필 미켈슨(미국), 버바 왓슨(미국), 마틴 

카이머(독일) 등이 이름을 올렸다.

LPGA 투어에서는 박인비가 1위에 오른 가운데 2

위에 쩡야니(대만), 3위에 리디아 고(뉴질랜드)를 올

려놨다. 스테이시 루이스(미국), 에리야 쭈타누깐(태

국)이 그 뒤를 이었고, 렉시 톰프슨(미국), 펑산산(중

국), 크리스티 커(미국), 수잔 페테르센(노르웨이), 브

룩 헨더슨(캐나다) 순이었다.

한국 U-20 대표팀
FIFA 선정 ‘2019 가장 놀라운 팀’

국제축구연맹(FIFA)이 지난해 열린 20세 이하(U-

20) 월드컵에서 준우승을 거둔 한국의 20세 이하

(U-20) 대표팀(감독 정정용)을‘2019년 가장 놀라

운 팀’중 하나로 선정했다.

FIFA는 지난30일홈페이지를 통해 2019년 이변을 

일으킨 12개 국가대표팀을 선정해 소개했다. 

FIFA는 지난해 여름 폴란드에서 열린 U-20 월드

컵에서 한국 남자 축구 사상 처음으로 FIFA 주관 대

회 결승에 올라 준우승을 차지한 한국 U-20 대표

팀을 이 가운데 한 팀으로 뽑았다. FIFA는 한국의 

결승 진출과 함께‘막내 형’이강인(발렌시아)이 대

회 최우수선수에 해당하는 골든볼을 수상했다는 

내용도 함께 언급했다.

한편 FIFA는 박항서 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있는 

베트남 대표팀도 지난해 이변을 일으킨 12개 국가

대표팀 중 하나로 선정했다. FIFA는 베트남 대표팀

이 사상 처음으로 아시안컵 8강에 오른 것을 높게 

평가했다. 박항서 감독은 얼마전 베트남 남자축구

를 60년 만에 동남아시안게임 우승으로 이끌었다. 

또한 베트남은 2022 카타르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

예선 G조에서 아랍에미리트와 태국 등을 제치고 조 

1위에 올라있다.

이밖에 아시아축구연맹(AFC) 아시안컵을 제패한 

카타르, 아프리카축구연맹(CAF) 아프리카 컵 오브 

네이션스에서 정상에 오른 알제리, 사상 두 번째로 

여자 월드컵 결승에 진출한 네덜란드 여자 대표팀 

등도 12팀 안에 들었다.


